
		
			[image: Cover image]
		

	
    
      
        
          	
          	
        

        
          	
        

        
          	
            [ Article ]
          
        

        
          	GRI REVIEW - Vol. 25, No. 3, pp.159-178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23

        

        
          	Received  10 Jul 2023
Revised  08 Aug 2023
Accepted  10 Aug 2023

        

        
          	
            GRI_2023_v25n3_159

          
        

        
          	
            사용자 참여기법을 활용한 보행환경 실태 및 특성 분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 보행로를 대상으로
          
        

        
          	
            Kim, Eunsol** ; Lee, Jae Ho*** ; Lee, Taegyeom****


          
        

        
          	**Researcher, Korea Island Development Institute(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Second Author)

        

        
          	
        

        
          	****Research Fellow, Korea Island Development Institute(Corresponding Author)

        

        
          	
        

        
          	
            Analysis of Pedestrian Environm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Using User Participation Techniques: A Study on the Walking Paths in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김은솔** ; 이재호*** ;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원(제1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제2저자)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교신저자)

        

        
          	
        

        
          	
            

            

          
        

      

      
        
          	
          	
        

      

      
        
          
            Abstract
          
        

        
          수도권의 1호선 및 중앙선의 지상철 구간은 오래된 도심 지역이나, 최근의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보행인구 및 복잡도의 증가로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특히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상철로 지나는 회기역 일대는 지하철 선로와 역사(驛舍)로 인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세 개의 대학, 종합병원, 골목상권 등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회기역 주변으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행량 및 차량, 스마트 모빌리티, 이륜차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로 혼잡 및 보행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사용자의 보행환경 개선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회기역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실증적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제 사용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자 여정맵, 쉐도잉 기법, 심층인터뷰, 주민참여형 워크숍을 활용하여 대상지를 분석하고 보행환경에 대한 지역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회기역에서 경희대에 이르는 보행길 구간별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류하여 각 공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진행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크게 대로변 보도와 골목길 사용자로 구분되었다. 대로변 보도 사용자의 경우 길거리 흡연자, 신호위반 오토바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골목길 사용자의 경우 보차로 혼용으로 인한 보행 시 위협, 차량 및 오토바이 소음, 보행로와 주정차 차량의 혼재 등을 보행로의 불편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보행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주차, 낙후 보행로 이미지 개선 등을 제안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록
          
        

        
          The aboveground sections of Line 1 and the Central Line in the metropolitan area, though situated in older urban areas, have seen an increase in pedestrian traffic and complexity due to recent station-centric developments. This necessitates significant pedestrian environment enhancements. In particular, the Hoegi station area, intersected by the Line 1 and the Gyeongui-Central Line, is spatially disconnected due to underground railway tracks and station buildings. This region houses three universities, a general hospital, and alleyway markets. With accelerated development around Hoegi station, there’s a growing congestion on pedestrian paths, reduced pedestrian safety, and an increase in vehicular traffic, smart mobility, and two-wheelers. While there’s a mounting demand for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s from residents and other users, empirical data for such enhancements are lack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destrian environment around Hoegi station using user-centric empirical data and to propose improvement directions. Methods such as user journey mapping, shadowing techniques, in-depth interviews, and resident-participatory workshop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target area and build regional data on the walking environment. Subsequently,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were classified for the pedestrian path from Hoegi station to Kyung Hee University, and priorities for future projects were suggested. Analysis distinguished users into major roadside walkers and alleyway users. The former identified issues like roadside smokers, signal-violating motorcycles, and fast-moving vehicles, while the latter found threats from mixed-use paths, noise from vehicles and motorcycles, and the coexistence of parked vehicles on walking paths. Suggestions were made for smart walking paths, shared parking to address parking issues, and enhancing the image of deteriorated walking paths to enhance safety and comfort for pedest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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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근대 도시계획이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대의 도시공간에서 보행공간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김규리·이제선, 2016),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인 기능만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은 현재까지도 보행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김영석·이정현, 2017). 이러한 상황속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보행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행공간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수도권의 1호선 및 중앙선의 지상철 구간은 오래된 도심 지역으로 지하철 선로와 역사(驛舍)로 인해 지역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고층 복합 건물 증대로 인해 차량과 사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1호선과 중앙선이 만나는 회기역은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외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이며, 최근 도심형 생활 주택을 비롯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다. 오래된 도시의 구조와 더불어 회기역 주변으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용자 증가 및 차량, 스마트 모빌리티, 이륜차 이용증대에 따른 보행로 혼잡 및 보행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회기역 일대는 학생, 주민, 직장인, 병원 및 자격시험 등을 위한 방문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사용자의 보행환경 개선 요구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환경 이용실태 및 문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 실증적인 데이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기역 일대의 실증적 사용자 데이터를 구축하여 향후 통합적인 공간계획의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문 경관인 회기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방문자에게는 회기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용자 참여기법의 일환인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활용하였다. 실제 회기역에서 경희대에 이르는 보행로는 이용하는 사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자 여정맵과 디자인 샤렛 워크숍을 통해 회기역 일대 보행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행로 환경개선 방안 및 향후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1. 관련 연구 동향
        
          1) 보행공간
          최근 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행로의 확장,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걷기 좋은 보행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규리·이제선, 2016). 기존의 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간은 차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공간 확보 및 관리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보행공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며, 보행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이신해·장지은,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로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떤 인지요소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실제 사용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가 있음에도,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나 있는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가로의 물리적인 환경에 중점을 두어 공간에 잠재되어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는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인식하지 못한 내재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근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서비스디자인
          전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가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보여지는 것보다 고객의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 사용자의 의식변화에 따른 사건 및 경험을 디자인하고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과정의 하나로 서비스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서비스 산업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외의 다양한 서비스 혁신 동향이 소개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의 시범사업 및 R&D과제를 통해 서비스디자인 과제가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기관,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 민간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점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디자인 기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로,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가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이다(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혁신실, 2019). 따라서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은 경험으로,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하고 실체화하여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혜신, 2018). 이와 비슷한 유사 개념으로 경영컨설팅, 경험디자인(UX) 등이 있지만 서비스 디자인과 달리 경영컨설팅은 공급자가 보유한 기술 중심의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경험디자인은 다루는 대상이 서비스 디자인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혁신실,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일대의 보행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잠재되어있는 니즈를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3) 사용자 참여디자인
          서비스 디자인과 비슷하게 사용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기법으로, 오늘날 사용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함께 참여하고 정보를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디자인이 활용되고 있다. 참여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완전하게 새로운 형태는 아님에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접근 방법은 사용자 경험 및 의견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형태에서 더 나아가 일종의 디자인 파트너로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편가연·김민, 2014). 기존의 일방적으로 디자인을 제공받던 사용자는, 이제 쌍방향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었다. 디자인 또한 유연성을 가지게 되면서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디자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보행공간은 훼손되고 단절된 보행공간을 정비하였다고 해서 공공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민현석·정윤남·이상민, 2018).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중점으로 개선방안을 탐구함으로써 개방된 공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 참여디자인을 활용하여 실제 사용자들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추후 보행공간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여, 서비스 디자인과 사용자 참여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서비스나 제품의 개선 및 혁신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디자인은 “사용자 여정맵”, “섀도잉기법”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사용자별 공간을 발견하고, 공간별 터치포인트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수집하며, 사용자의 경험과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 반면, 사용자 참여디자인은 “심층인터뷰”, “참여형 워크숍”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지 현장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변화와 실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며, 대상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공간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 두 디자인 방법론은 각각의 도구와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사용자의 중심에서 서비스의 최적화와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2. 연구 방법론
        서비스 디자인이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에 따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목표, 동기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니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는 무형성, 일시성, 소멸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자의 경험요소를 파악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를 테스트한 후 피드백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연하므로 제조보다는 서비스에서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다. 따라서 서비스 디자인이 창조하고 향상시키는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모니터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서비스 디자인에는 여러기법이 존재하는데, 고객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용자 여정맵, 연구자들이 고객과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간에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과 행동을 관찰하는 섀도잉 기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는 스토리를 작성하는 디자인 시나리오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내 보행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이를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사용자 여정맵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사용자를 관찰하는 섀도잉 기법을 활용하였다.

        사용자 여정맵은 서비스나 제품과 고객 간의 접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어떠한 경험을 거치며 일반생활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 여정맵의 주요 장점은 실제 사용자의 경험과 감정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의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브레인스토밍이나 추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고객 여정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가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비스 성공 확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유사한 방법론인 ‘맵핑’과의 차별성은, 여정맵이 사용자의 ‘경험’에 집중하며, 각각의 터치 포인트에서의 사용자 감정과 반응을 상세하게 분석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행공간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선방안 및 공간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사용자 참여디자인을 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참여디자인은 열린 프로젝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툴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체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툴을 작성함으로써 보다 사용자의 관점에 근접한 툴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대상지 기초분석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회기역 1번 출구에서 경희대 정문으로 향하는 보행로이다. 보행로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회기역 1번 출구는 마을버스와 역사 사용자의 동선이 겹치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률에 비해 매우 혼잡하며, 시설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노후되고 있다. 또한 회기역에서 경희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대로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골목들이 존재하고 있어 매우 다양한 보행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드론을 활용한 연구대상지 항공영상
          
          

          

        

        
          
          

          그림 2 . 
				
          

          
            연구 대상지 주요 보행로 현황(연속성, 너비 등)
          
          

          

        

        예를들어, 회기역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에 비해 혼잡하여 이용자 배려가 부족하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고 특히 마을버스 대기 장소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골목 보행길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며, 무분별한 흡연과 인도의 부족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대로변 보행길의 경우는 입간판의 보행방해 및 상가의 소음, 보행로 폭 협소 문제 등이 있었다.

        즉, 보행로와 관련해서는 대상 지역 내 회기로와 이문로, 경희대로 등 큰 도로를 제외하고는 보행자 도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골목길들은 보차혼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와 차량-오토바이-전동스쿠터-자전거–주차 등이 혼재되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영유아 시설들과 청량초등학교가 골목길에 접해있는 점을 생각했을 때,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길 및 주요 지점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자 참여기법의 일환인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2020년 11월 한 달간, 실제 회기역에서 경희대에 이르는 보행로를 이용하는 사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주 참여자는 인근 학교의 홈페이지, SNS,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1차 19명, 2차 20명이 참여하였다.

        
          <표 1> 
				
          

          
            참여디자인 워크숍 일정 정보
          
          

        

        
          
            
              	구 분
              	내 용
            

          
          
            	일시
            	•2020. 11. 24.(화)~ 2020. 12. 02(수) [총 2회]
          

          
            	장소
            	•경희대학교 홍릉 창업지원센터
          

          
            	참여자 선정
            	•홈페이지 /SNS/홍보포스터를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인원
            	•회기역에서 경희대학교 사이의 보행길 이용자
          

          
            	*1차 탐사대대원

									- 경희대학교 학생 : 11명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 2명

									- 경희대학교 인근 거주민 : 3명

									- 방문객 : 3명
            	* 2차 탐사대대원

									- 경희대학교 학생 : 15명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 1명

									- 경희대학교 인근 거주민 : 2명

									- 방문객 : 2명
          

          
            	일정
            	•1차 지역탐구활동 : 2020. 11. 24.
          

          
            	•2차 지역탐구 활동 : 2020. 11. 27.
          

        

        

        세부 연구 내용으로는, 1차 현장 워크숍 시 사용자가 직접 공간에 대한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공간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파악하는 사용자 여정맵, 연구자가 사용자를 원거리에서 동행하며 경험 및 활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기록하는 쉐도잉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의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상 보행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공간의 이용 용도 및 사용자 행태분석을 통한 사용자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후 진행된 2차 참여 워크숍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디자인 샤렛(문제 카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지역 데이터를 도면에 사용자가 직접 표기하고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체계적인 조사 방법론을 통해 회기역 일대의 보행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표면적인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개선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는 도시, 조경, 공간이용행태 분석 등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총 8개의 보행로 구간으로 분류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 사용자 중심지역탐구 결과
        실제 회기역에서 경희대에 이르는 구간의 보행길 사용자가 대상지를 답사해보면서 동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각 구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 기록하였다. 사용자들은 답사 진행 후 보행길을 답사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사용자 여정맵을 통해 표현해보면서, 보행자가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보행로에 대한 인상을 파악하고 어떤 보행요인이 좋은/좋지 않은 경험을 불러일으키는지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보다는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느꼈으며, 좋은 경험으로는 ‘회기역 앞의 노점상들이 컨테이너 상점으로 개선한 뒤 미관상 보기 좋아졌다’, ‘경희대 근처의 홈플러스가 가격이 싸서 좋다’ 등이 선정되었다. 좋지 않은 경험으로는 ‘경희대학교 스타벅스 앞의 돌 벤치가 너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신호 중일 때도 그냥 달린다’, ‘학교 앞의 보도가 좁다’ 등이 선정되었다.

        
          
          

          <그림 3> 
				
          

          
            보행로 사용자(참여자)가 작성한 사용자 여정맵
          
          

          

        

        사용자들이 사용자 여정맵 작성을 위한 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연구자들은 사용자를 쉐도잉 기법을 통해 관찰하면서 보행길 및 각 구간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어떠한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기록하였다. 보행자가 자신이 답사를 진행하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공간별 행태에 대해 기록하고, 특징적인 행동을 취하는 곳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여,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공간의 특성까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용자가 답사하면서 일정 구간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핸드폰을 보는 구간, 주위를 둘러보면서 걷는 구간 등 사람들의 공간 이용 행태에 대해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장소의 특징이나, 특정 행동을 취하는 구간을 파악하였다. 주로 벽화가 있는 골목에서는 참여자들이 주변을 구경하면서 걷는 것으로 보아, 경관적인 요소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기역 앞의 횡단보도에서는 사용자들의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나온 결과들을 정리하면, 사용자는 크게 대로변 사용자와 골목길 사용자로 나누어졌으며,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슈가 많은 곳의 구간을 나누어 장점 및 문제점을 분류하였다.

        
          <표 2> 
				
          

          
            대로변에서 사용자가 느낀 경험
          
          

        

        
          
            
              	
                
              
            

            
              	장소
              	장점
              	문제점
            

          
          
            	A
            	-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이 잦음

									•공사중으로 소음 및 분진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 복잡
          

          
            	B
            	-
            	•저녁 시간대 술집 이용객들의 흡연이 잦음

									•보행 공간이 협소

									•상권이 발달하지 않음
          

          
            	C
            	-
            	•이정표 부재로 처음 온 사람이라면 길을 잃기 쉬움

									•신호등이 한번에 켜지지 않음

									•도로가 평탄하지 않음
          

          
            	D
            	-
            	•중간중간 빈 점포 및 미관상 좋지 않은 경관 존재

									•상점 가게 앞 물건 적재
          

          
            	E
            	•무단횡단 금지 길말뚝 좋음
            	•보행로가 좁고 답답한 느낌

									•비슷한 골목 풍경임

									•상가 소음이 많아 소통에 불편

									•불법주차 많음

									•골목 흡연자 많음
          

          
            	F
            	•동시 신호는 좋음
            	•이정표가 없어 방향성을 상실하게 함
          

          
            	G
            	-
            	•보차혼용으로 차량이 튀어나올까 봐 불안함
          

          
            	H
            	•보행길은 상대적으로 넓음
            	•상점들이 붙어있고 가게에서 세운 입간판으로 보행에 불편
          

          
            	I
            	-
            	•상가 간판 돌출
          

          
            	J
            	-
            	•방치된 킥보드가 즐비

									•제 기능을 못 하는 앉음석
          

          
            	K
            	-
            	•차량 및 보행 동선의 혼재
          

        

        

        
          <표 3> 
				
          

          
            골목길에서 사용자가 느낀 경험
          
          

        

        
          
            
              	
                
              
            

            
              	장소
              	장점
              	문제점
            

          
          
            	A
            	-
            	•무단횡단이 잦음

									•공사중으로 소음 및 분진
          

          
            	B
            	-
            	•보행 공간이 협소
          

          
            	C
            	-
            	•지름길이지만 거리가 어두워 잘 이용하지 않음
          

          
            	D
            	•지금은 약간 열려있음
            	•오토바이의 신호 무시

									•골목 흡연자 존재
          

          
            	E
            	•지름길 개념으로 이용
            	•가로등이 없어 밤길이 무서움
          

          
            	F
            	•차가 잘 안 다님
            	•보도가 좁음
          

          
            	G
            	-
            	•차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 불안함
          

          
            	H
            	-
            	•신호가 너무 길어 복잡

									•노면 주차가 많음
          

          
            	I
            	•상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편임
            	•차가 많이 다녀 불편함

									•보차혼용구간이어서 복잡함
          

          
            	J
            	•남산타워 뷰 존재

									•인생샷 공간이 존재
            	•가파른 경사 존재

									•무단주차로 보행 어려움
          

          
            	K
            	•학교 담장 벽화가 있어 좋음
            	•보도블럭이 너무 좁고 중간에 끊김

									•공영주차장 입구로 안전 시설 필요
          

          
            	L
            	-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의 속도가 빠름

									•중간중간 전봇대 위치
          

          
            	M
            	•담배꽁초 수거함 존재
            	•골목 흡연자 존재
          

          
            	N
            	•벽화가 있어 좋음

									•길이 평평해서 좋음
            	•등하굣길이 복잡
          

          
            	O
            	•소형공연장이 있어 좋음

									•다양한 상가들이 존재
            	•오토바이가 너무 많고 양방통행

									•차량의 속도가 빠름

									•연석 및 석재 물품이 많음
          

          
            	P
            	-
            	•휴게공간이 있으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Q
            	-
            	•앉을 자리가 있으나 더러워서 이용하지 않음
          

          
            	R
            	•지름길 같은 느낌이라 좋음
            	•갑자기 도보가 좁아져 주춤하게 됨
          

          
            	S
            	-
            	•차량이 항상 정체되어 있어 동선이 복잡

									•인도가 좁아 상점 손님과 부딪힘
          

          
            	T
            	-
            	•언덕(경사)가 살짝 존재해서 보행이 어려움

									•경희고에서 가끔 공이 날아옴
          

          
            	U
            	-
            	•초행길인 경우 길을 잃을 가능성 존재
          

          
            	V
            	-
            	•대기시간이 김
          

        

        

        전체적으로 보면 회기역에서 경희대에 이르는 보행로에서의 경험은 긍정적 경험에 비해 부정적 인식과 경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긍정적 경험으로 선정된 구역은 경관성이 좋은 곳이나 벽화 등의 지역 컨텐츠가 있는 구간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정적인 경험은 대로변의 경우 버스 대기 장소의 복잡함, 상가의 소음, 상가의 입간판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골목의 경우에는 야간보행의 위험,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 방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공간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보행로 폭이 좁음, 보차혼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이다.

      

      
        3) 사용자 참여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워크숍 결과
        사용자 중심 지역 탐구를 통해 발굴된 회기 보행길의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여 디자인 샤렛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디자인 샤렛에서는 생활, 안전, 환경, 인프라의 4가지 항목에 따라 연구자의 진행 하에 참여자들의 자유 토론을 통한 우선순위 4개를 선정하였으며, 이외에도 보행길의 물리적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개선방안 분석으로는 50여 개의 예시 카드를 활용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디자인 샤렛을 활용하였으며,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사업 카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표4는 실제 회기역 인근 보행로의 사용자 및 주민들이 경험한 보행환경에 대한 이슈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 및 시급한 개선사항과 관련한 참여 워크샵 과정의 일부이다. 이런 방법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총 8개 조의 결과를 체계화하였다.

        
          <표 4> 
				
          

          
            디자인 샤렛 예시
          
          

        

        
          
            
              	
 
              	
 
            

            
              	분야
              	번호
              	문제카드
              	장소
            

          
          
            	생활
            	2
            	길거리 흡연자
            	•회기 일대
          

          
            	11
            	차량이나 오토바이 소음
            	•경희대 앞 골목

									•회기역 앞 사거리
          

          
            	10
            	방치된 자전거/킥보드
            	•경희대학교 정문

									•회기역
          

          
            	안전
            	17
            	보행자 무단횡단
            	•경희대학교 앞 큰 도로

									•회기역 앞 도로
          

          
            	환경
            	20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미관 불량
            	•회기 일대
          

          
            	14
            	담배꽁초 및 침투기
            	•회기 일대
          

          
            	인프라
            	16
            	좁은 보행로
            	•회기 일대
          

          
            	21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회기역 ~ 경희대 큰 도로변
          

        

        

        참여자가 선정한 순위(1~4순위)별로 점수를 차등 배분(1순위-5점/4순위-1점)하여 수치화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게 배점이 된 문제들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개선방안의 경우에는 각 팀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카드 중에서 중복되는 개수를 수치화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보행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힌 것은 신호위반 오토바이, 길거리 흡연자, 좁은 보행로의 순서이며,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금연거리 지정 및 확대, 속도 저감형 도로포장, 심야 오토바이 속도 제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중요도
          
          

        

        
          
            
              	카드 번호
              	문제 내용
              	점수
              	해결방안 내용
              	점수
            

          
          
            	1
            	보차로 혼용
            	4
            	안전한 빛 환경 확보(가로등 추가설치)
            	3
          

          
            	2
            	길거리 흡연자
            	16
            	금연거리 지정 및 확대
            	4
          

          
            	3
            	신호위반 오토바이
            	19
            	은행나무 열매 떨어짐 방지망 설치
            	2
          

          
            	4
            	부족한 가로등 및 낮은 조도
            	7
            	속도 저감형 도로포장
            	4
          

          
            	5
            	은행나무 열매의 냄새
            	10
            	흡연 부스 설치
            	4
          

          
            	7
            	자연적인 요소 부족
            	5
            	일방통행 구간 확대 지정
            	2
          

          
            	8
            	차량 주차 공간 부족
            	5
            	보행로 폭 확보
            	4
          

          
            	9
            	빠른 속도로 다니는 차량
            	8
            	유니버설 보행환경
            	3
          

          
            	10
            	방치된 자전거/킥보드
            	12
            	도로 노후 구간 개선
            	2
          

          
            	11
            	차량이나 오토바이 소음
            	4
            	노후 건축물 외관 정비
            	2
          

          
            	12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위반
            	4
            	쓰레기 투기 단속강화
            	2
          

          
            	13
            	보행 차량 동선의 혼재
            	7
            	심야 오토바이 속도 제한
            	3
          

          
            	14
            	담배꽁초 및 침투기
            	7
            	버스 대기 시설 마련
            	2
          

          
            	15
            	관리되지 못한 건축물 외관
            	5
            	자전거/킥보드 거치대 설치
            	4
          

          
            	16
            	좁은 보행로
            	15
            	마을버스 회차 공간 확대
            	3
          

          
            	17
            	보행자 무단횡단
            	9
            	거리 내 쓰레기통 설치
            	2
          

          
            	18
            	혼잡한 마을버스 회차 공간
            	4
            	보행지장물 제거
            	2
          

          
            	19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신호등
            	4
            	주차장 공간 확보
            	2
          

          
            	20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미관 불량
            	8
            	　
            	　
          

          
            	21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8
            	　
            	　
          

          
            	22
            	방치된 안내판 등 가로시설물
            	5
            	　
            	　
          

        

        

        앞서 진행한 사용자 참여 워크샵에서 진행한 디자인 샤렛의 결과를 통해 파악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주요 지점들을 특징별로 분석하고, 각 구간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개선방안들을 정리하였다.

        문제점 및 대로변에 위치하는 1, 2, 4, 6번 가로의 경우 신호위반 오토바이, 빠른 속도로 다니는 차량,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보행 및 차량 동선의 혼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속도 저감형 포장, 도로 노후 구간 개선, 보행 지장물 제거 등이 선정되었다. 골목에 해당하는 3, 5, 7, 8번 가로의 경우에는 보차로 혼용, 길거리 흡연자, 차량이나 오토바이 소음, 신호위반 오토바이, 차량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안전한 빛 환경 확보, 흡연 부스 설치, 보행로 폭 확보, 심야 오토바이 속도 제한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6> 
				
          

          
            회기역 도로변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기역에서 경희대학교에 이르는 보행길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 및 야간 소음의 증가, 보행지장물이나 노후 구간 등으로 인한 보행성 저하, 차량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보행 혼잡 등이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장 시급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항으로는 안전한 빛 환경 확보 및 흡연 부스 설치 등 회기역 일대의 낙후되고 지저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파악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기역에서 선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을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IOT를 활용한 스마트 보행거리 조성이다. 현재 회기역에서 경희대에 이르는 골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배달 음식의 성행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 무단횡단,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인한 장애물 존재 등 다양한 보행 안전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위험 신호 음성 알림, 바닥 경관 등과 안전 신호를 통해 보행자에게 장애물 위치 알림 및 소음 발생 현황을 모니터로 알려주는 등의 소음저감 조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IOT 기술을 통해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뽑힌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로 공유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장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회기역 인근은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고, 원도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주차 공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공유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공유플랫폼 개념을 회기역 일대에 적용하여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활용하였다면,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을 조례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차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일방통행, 시간대별 통행 등을 지정하여 주차 차량 감소의 필요성 또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한 낙후한 보행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회기역과 관련된 이미지를 파악한 결과, “노후, 지저분, 낙후, 번잡”으로 인식이 되어,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판단이 되며, 회기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기역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대학생 거리, 청년 커뮤니티 허브, 기회의 회기” 등 젊은 이미지, “교통의 허브, 수도권 동부와 북부의 두물머리” 등 교통의 중심 이미지, “파전 골목, 먹자골목, 북적북적” 등의 식문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１) 따라서 ‘스마트 보행로’를 활용하여, 회기역 인근 보행로의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회기역의 실증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제 사용자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기역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에 존재하는 역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추후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교통 문화와 인프라 구축이 대체로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해 온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서의 불법주차, 이면도로의 관리 문제, 교통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도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보행환경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친인간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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